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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청소년의 약 25%가 자살행동의 주요 예측 인자의 하나인 슬픔과 절망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폭력 경험이 청소년들의 슬픔과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자료는 제 15차
(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57,303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폭력 경험에 따라 폭력경험이 있는
실험군과 폭력경험이 없는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각각 1,401명을 배정하였다. 사전분석에서 불균형요인으로 
확인된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과 경제상태 요인을 성향 점수 매칭으로 통제하고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은 폭력 경험이 청소년들의 슬픔과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에 혼란을
주는 공변량을 통제하는데 유용하며, 폭력 경험은 청소년들의 슬픔과 절망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
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 대책에는 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It is well-known that about 25% of adolescents experience feelings of sadness and despair. In
this study, we attempt to evaluate the effect of violence on sadness and despair in adolescent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15th (2019)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and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of violence. Totally, 57,303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e 15th (2019)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Of these, 1,401 adolesce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classified by their experience of violence. Of these, 1,401 adolesce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s (classified by their experience of violence) and the control group
(no experience of violence). After controlling the imbalance factor through PSM and comparing the 
effects of violence on sadness and despair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obtained before and after control,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PSM is a useful 
method to control covariates that confound the effects of violent experiences when perceiving an 
adolescent's sadness and despair. We determined that experiencing violence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sadness and despair in adolescents. In conclusion, we propose that establishing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is important for enhancing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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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절망의 죽음이 일고 있다. 절망을 정의해야 할 때

다’[1]라는 관점은 인류의 생애주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
음에도 한 편에서는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살의 
이면에서 치명적인 절망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주목해야 한
다는 주장에 닿아 있다[2]. Cace와 Deaton은[2] COVID 
19 (Coronavirus disease 19)가 종식되더라도 절망의 
죽음은 장기화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절
망감이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성이 결여된 부정적인 
신념이다[3]. 절망감은 두려움, 불안, 분노, 수치심, 죄책
감 및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과 교대로 나타나다
가 극단적인 자살행동으로 치닫기도 하므로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임상에서 거의 관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 

우리나라 청소년 25%가량이 슬픔과 절망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5].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새로운 질병으로의 
전환이 되거나 성인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 공중
보건 분야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다[6]. 청소년들에게 있어 
절망감 경험은 일과성으로 간과될 수 있지만,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살행동을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이다[2,7,8]. 슬픔 
또한 절망감과 비슷한 맥락에서 다루어 지며, 자신의 슬
픔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적응적 인식을 확장하여 우울한 기분을 악화시킬 수 있
다[9]. 즉 적지 않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는 슬픔과 절망감은 그들의 정신건강 위협의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의 질은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태도나 정신건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는
데[10],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의 14~22%가 4
개 이상의 폭력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11]. 청소년들의 
장기간 반복적인 폭력 경험은 자아개념 손상이나 정신심
리적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2,13]. 폭력피해경험
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
만[14,15], 우울로 귀결되거나 우울을 매개로 자살위기
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6]. 청소
년기 폭력경험은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강도 높은 
정신건강 위험요인인 만큼 슬픔과 절망감에도 의미 있게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들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함의

를 도출함에 있어 무엇보다 정확한 분석이 기초가 되어
야 한다. 

폭력경험이 청소년의 슬픔·절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
교하게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변인과의 관계에서 인
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하고 검증하는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분석이다[17]. 비
확률표집방법은 자료수집이 용이하여 많이 사용되지만 
표본의 선택편의 문제로 인하여 인과성 추론에서 다소 
취약하다[18]. PSM은 공변량의 불균형을 통제하여 선택
편의를 줄일 수 있어 집단의 동질성 확보에 유용하다
[19]. 그러므로 PSM을 활용하여 성향점수 매칭 전과 후
의 적합도를 점검하면 인과성 평가에 혼동을 주는 요인
을 배제하여 특정요인의 개입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17,20].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지닌 청소년
들에게서 나타나는 폭력경험과 슬픔·절망감과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공변량의 불균형을 
측정하여 영향수준을 정교하게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PSM을 적용하여 폭력경험이 청소년의 슬

픔·절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폭력경험, 슬픔·절망감 수준
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폭력경험 유무에 따른 공변량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폭력경험이 슬픔·절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공변량 통제 전과 후를 비교하여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단면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2 원자료 기술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2019년 제15

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활용하였다. 원표본은 
층락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전국 17개 시도를 39개 지
역군과 학교유형(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교)으로 1차 
추출한 후, 표본학급으로 2차 추출하여 선정된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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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60,1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조사원은 표본학교의 장이 표본학급 담임을 제외한 교
사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관련 교육이수 후 대상 학급별 
특성 및 학생 정보를 온라인에 등록하였다. 조사 당일 조
사담당교사는 지정된 장소로 표본학급 학생을 인솔하여 
무작위로 자리와 컴퓨터를 배정하였다. 조사원은 지정된 
방법에 따라 개별로 학생용 안내문을 배부하고 조사의 
필요성 및 참여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조사대상 학생은 
안내문에 있는 참여번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조사지침(표본학급 담임교사 입실 
불가능,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 보기 금지, 설문
문항 질문에 관한 답변 금지 등)을 유지하며 45~50분 정
도 진행되었다. 조사 완료 후 조사원은 조사 당시 상황
(컴퓨터실에 입실한 학생 수, 컴퓨터실에 입실하였으나 
조사를 못한 학생 수 등)을 온라인으로 등록하였다. 원자
료는 2019년 1월 조사계획이 수립되어 2019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대상학생들이 온라인 조사에 결과를 질병관
리청에서 정련화한 자료이다.

2.3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2019년 제15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

인조사 당시 대상자 60,100명 중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장해독장애와 같은 사유의 학생을 제외한 57,30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4 연구변수
제 15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영역은 흡연, 음

주, 신체활동, 식 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건강, 성
행태, 물질오남용 경험, 인터넷 중독, 건강형평성 및 폭
력 등 총 15개이며, 문항은 105개이다. 본 연구의 변수
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첫째, 종속변수로 슬픔·절망감
을 선택하고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
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에 대하여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와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로 원척도 그대로 사용하였고, 둘째, 예측변수로는 
폭력피해경험을 선택하여 ‘최근 12개월 동안, 친구, 선
배, 성인에게 폭력(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 )을 당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선행 
문헌에 기반하여[21] ‘0번’은 ‘경험 없음’, 1회 이상은 
‘경험 있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셋째로 자료준비과정에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별, 학교급(중학교/고등

학교), 학업성적과 경제상태가 공변량이 되었다.

2.5 자료준비 및 절차
본 연구는 질병청이 제공하는 2019년 제15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원자
료는 정확한 통계분석을 위해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통
계 프로그램의 사용과 SPSS인 경우 12.0이상의 버전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5.0 버
전과 R 4.0.3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모든 변수는 57,303
명 모두가 응답한 양질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6 자료분석
자료분석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단계로는 선택

모형과 결과모형을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 전 사전분석
을 실시하였다. 2 단계에서 R 4.0.3 프로그램으로 성향
점수매칭을 실시하면서 실험군의 각 사례를 대조군에 해
당하는 사례들 중 가장 근접한 성향점수 사례와 매칭하
는 방법인 최근접이웃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 
NNM)을 적용하였다. 이후 유사도 평가는 지표개선율
(percent balance improvement, PBI)과 Hmisc 패키
지를 활용하여 histbackback으로 점검하고, 이를 
c2-test와 표준화된 차이로 공변량의 불균형 감소수준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폭력피해경험이 슬픔과 절망감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향점수매칭 전과 후에 대한 비
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상의 오즈비(odds ratio, OR)
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으로 검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사전분석
PSM분석을 위해 공변량을 중심으로 파악한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57,303명 중 남학생이 29,841명(52.1%)으로 여학생 

27,462명(47.9%)보다 다소 많았고, 학교급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29,384명(51.3%)과 27,919명(48.7%)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중’ 또는 ‘중상’이 
31,530명(55.0%), 가정 경제상태에서도 ‘중’ 또는 ‘중상’
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43,583명(76.0%)이었다. 폭력피
해경험은 1,401명이(2.4%), 최근 12개월 내 슬픔·절망
감은 6,028명이(28.0%)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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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efore PSM (n=57,303) After PSM (n=2,802) PBI

Control
(n=55,902)

Treatment
(n=1,401)

Standardized 
deference (A)

Control
(n=1,401)

Treatment
(n=1,401)

Standardized 
deference (B)

Gender 0.48 0.31 0.17 0.31 0.31 0 100
Grade of 
school 0.49 0.47 0.02 0.47 0.47 0 100

School record 2.90 2.85 0.05 2.85 2.85 0 100
Economic 

status 2.65 2.67 -0.02 2.67 2.67 0 100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PBI= percent balance improvement, Control= control group, Treatment=treatment group

Table 2. PBI of sadness and despair levels by factor before and after PSM analysis

Variables n %

Gender
Male 29,841 52.1

Female 27,462 47.9

Grade of school
Middle school 29,384 51.3
High school 27,919 48.7

School
record

High 7,647 13.3
Medium high 14,296 24.9

Medium 17,234 30.2
Medium low 12,570 21.9

Low 5,556 9.7

Economic
status

High 6,379 11.1

Medium high 16.126 28.2
Medium 27,457 47.9

Medium low 6,042 10.5
Low 1,299 2.3

Violence
victimization

Yes 1,401 2.4
No 55,902 97.6

Sadness &
despair

Yes 16,028 28.0
No 41.275 72.0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대상자의 폭력피해경험에 따라 슬픔과 절망감에 차이
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성향매칭분석에 필요한 사전
분석은 선택모형과 결과모형에 의해 수행되었다. 선택모
형은 선택절차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이용하여 집단 간 
균형을 확인하여 불균형을 초래하는 공변량을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인 표준화된 차이를 활용하였다[22]. 옴니버
스 테스트를 통해 집단 간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변수가 
하나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c 2=165, 
p<.05), 표준화된 차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고[23], 이
때 절대값 25% 이상일 때 집단 간 불균형이 크다고 본다
[24]. 성별은(35.0%) 학교(4.0%), 학업성적(4.2%), 경제
상태(2.3%)에 비해 불균형이 다소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결과모형은 폭력피

해경험을 예측변수로 두고, 슬픔·절망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결
과 폭력피해경험은 슬픔·절망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95, p<.001).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은 모수추정값에서 
실제로 표본의 결과가 발생하는 정도를 검사하는 최대우
도비로 평가하였다[25]. 최대우도비에 의한 모형적합성
에서 이탈도의 감소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어 
슬픔·절망감은 귀무가설로 설정된 ‘폭력피해경험은 슬픔·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각되어 모형의 적
합성이 확보되었다(329.1, p<.001).

이를 토대로 성향점수 매칭 전 폭력피해경험과 슬픔·
절망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실험군과 대조
군의 OR은 exp(0.95)=2.56로 ‘폭력피해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슬픔·절망을 할 확률은 슬픔·절망을 하지 않
을 확률보다 2.56배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3.2 성향점수매칭 분석 및 유사도 평가
본 연구에서의 PSM은 R 4.0.3프로그램을 적용하여 

method옵션은 NNM으로 지정하였다. NNM에서 집단 
간 공통영역에서만 매칭이 되는 discard 옵션 ‘both’와, 
집단 간 1:1매칭이 되는 ‘ratio=1’로 설정하였다. 양질의 
NNM를 위해 caliper는 0.02로 다소 낮은 수치를 적용
하였다. 이는 매칭 전과 후에 변량의 평균차이를 비교하
여 매칭의 질을 확인하는 방법인 PBI가 100.0%인 맥락
과 같다. PBI값의 범위는-∞에서 100.0%이다.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을 실험군으로, 폭력피해경
험이 없는 집단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이에 각각의 집단
에 1,401명이 성향매칭되어 재구성되었다. 대조군의 
54,501명의 대상자가 매칭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때 
로지스틱 회귀분석 상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의미가 있었던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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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공변량으로 투입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값의 차이를 매칭 전과 후로 

비교하여 보면, 매칭 전에는 성별 0.17점, 학교 0.02점, 
학업성적 0.05점과 경제수준 -0.02점에서 매칭 후에는 
모두 0점으로 개선율이 100.0%로 변화되었다(Table 2). 

Hmisc 패키지를 활용하는 ‘histbackback’을 통해 
집단 간 유사도를 시각적으로 보다 확인할 수 있게 구현
하였다. 매칭 전보다 매칭 후집단 간 선택편의가 상당히 
보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 1). 매칭 후의 공변량 불균
형 개선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c2 검정결과는 성향점
수가 동일하게 매칭되어 집단 간 불균형이 해소된 것으
로 나타났다(c2 =4.02e−24, p=1). 

즉 사전분석에서 두 집단 사이에서 약간의 불균형이 
있었던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상태뿐만 아니라 심한 불
균형을 보였던 성별에 대한 추가적인 표준화된 차이검정
에서도 모든 값이 0.0%로 나타나 집단 간 불균형은 없음
을 확인하였다.

Fig. 1. Distribution of propensity score

3.3 폭력경험이 슬픔·절망감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 이후 최종적으로 대상자의 폭력경험이 

슬픔·절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여(OR, 95%, 
CI), 성향점수매칭 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Table 3). 

Variables

Before 
(n=57,303)

After 
(n=2,802)

OR p OR p

Sadness/despair 2.56 <.001 2.28 <.001

OR= Odds Ratio

Table 3. The effects of violence on sadness and 
despair before and after PSM

폭력경험은 매칭 후 대상자의 슬픔·절망감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82, 
p<.001). 최대우도비 검정 상 이탈도 감소량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되어(329.1, <.001)로 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집단 간 OR은 exp (0.82)=2.28로 ‘폭력피해경험
이 있는 청소년이 슬픔과 절망감을 가질 확률이 폭력피
해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슬픔과 절망감을 가질 확률보다 
2.28배 높다’고 할 수 있다. 매칭 전과 후의 OR가 2.56
배에서 2.28배로 낮아졌다.

4. 논의

본 연구는 조사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무작위 
표본추출법에 의한 자료수집에 따른 잠재적인 선택편의
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보정하는 PSM을 활용하여 청
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그들의 슬픔과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PSM수행을 통해 폭력피해경험의 유무에 따라 실험군
과 대조군을 1401명으로 배정하였다.  슬픔과 절망감에 
대하여 다소 불균형을 보이는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상
태 및 불균형 정도가 심각한 성별을 공변량으로 하였다. 
청소년들의 우울이나 자살행동 및 스트레스 대처 양상과 
같은 정신건강요인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게 
보고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26-28]. 그러
므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요인인 폭력피해경험이 슬픔과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어 성별 특성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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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픅력피해경험은 성향점수매칭 분석 전과 
후에도 그들의 슬픔과 절망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PSM방법은 
폭력피해경험이 슬픔과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
게 확인하는데 유용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PSM 분
석 전과 분석 후 결과를 통해 ‘픅력피해경험이 있는 청소
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슬픔과 절망감이 높다’
는 점을 재확인하기도 하였으나 공변량을 보정한 후에는 
폭력피해경험이 슬픔과 절망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정
도는 다소 낮아져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즉 PSM방법은 자료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로 인해 과대 평가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혼동변
수에 의해 해석이 왜곡되는 것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한 
접근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우울이 자살과 가장 관련성이 높고 위협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망감은 우울을 거치
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8]. 성별과 
무관하게 자살생각에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슬픔이나 절망감이었다[26]. 이와 
같이 슬픔과 절망감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예
측하는 요인이며[2],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우울보다 자살
행동에 더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기도 한다[8]. 정체성 정
립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절망감이 지속되거나 
심화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 흥미와 의욕상실, 활동수
준과 주의집중 저하 등의 장애가 동반된다[26].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슬
픔과 절망감은 과학적 혹은 의학적으로 용어정의가 명확
하지 않으며, 정신장애로써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처럼 연
구된 바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2,4]. 이제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슬픔과 절망감에 대하여 적극적인 담론이 
필요하다[1,5]. 한편 유럽연합 국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일차 정신건강서비스 실태에서 보면[7], 조사대상 
국가 모두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이나 가용성
에 초점을 둔 정책이나 권고안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
인 정신건강 이슈와 부담수준을 파악해내거나 자살과 같
은 문제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5%에서 50%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반적으
로 충동성향이 높은 편인 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서비스
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일차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것이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무
엇보다 먼저 실태파악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제도를 정립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공변량 보정 후에도 폭력피해경험을 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았던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의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보고한 폭력피해경험은 2.4% 수준으로 
선행연구의[10] 보호자, 혹은 학교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
험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또래로부터의 폭력피해경
험과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청소년들이 체벌을 폭력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훈육과 학대구분이 모호하
고 학대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벌도 세계적
으로는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금지되고 있다[21]. 청소년
들의 학교폭력은 다중폭력피해 양상을 보이는 편이며, 
이렇게 반복되는 폭력은 청소년들에게 학습된 무기력감
을 주어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12,13,29].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
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1.82배)과 자살
시도 경험(4.41배)에서 통계적으로 높았다는 점[22] 등
도 청소년 주변환경에서 발생하게 되는 폭력을 줄이는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나 학원 교
사 체벌이나 또래 폭력은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가정폭력은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지만[10], 
폭력환경의 시작은 가정이며, 미취학 아동은 실태조차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진
다. 교육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공조를 
통해 폭력인식의 민감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차자료의 특성상 폭력피해경험 및 

슬픔과 절망감 수준을 구체적 혹은 심층적으로 정의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폭력피해경험 내에서 정도에 
따라 슬픔과 절망감이 달라질 수 있는 과정이나 청소년
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확인하지
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면밀하
게 이해할 수 있게 폭력피해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폭력이 청소년들의 슬픔과 절망감에 
이르는 경로를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기
대한다. 둘째, 횡단적 연구에 해당되므로 청소년들의 정
신건강추세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급변
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PSM을 통하여 가장 비슷한 성향점수의 사례 간을 매칭
하는 NNM으로 자료의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여 폭력피해
경험이 종속변수인 슬픔과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
하게 분석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일부 사례에서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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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사성이 낮은 매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전히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며, NNM이
외의 Radius매칭방법, Kernel매칭 방법 등으로 시도하
여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규모에
서 비확률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
여 성향점수매칭을 실시하여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심각한 위협하는 요인이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슬
픔과 절망감에 폭력피해경험이 예측하는 정도를 보다 정
확히 확인하였다. 빅데이터 활용이 높아지는 시기에 자
료의 질관리는 인과성 추론의 정확성과 이를 토대로 수
립될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의
의는 보다 정교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
신건강관련 정책에서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임을 시사하였다는 데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 15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참
여한 15,303명을 대상으로 한 이차자료를 사용하여 폭
력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슬픔과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PSM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폭력피해경험을 가진 
1,401명을 실험군으로, 폭력피해경험을 제외한 특성을 
최대한 유사하게 매칭한 1,401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
였다. PSM전과 후 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들의 슬픔과 
절망감의 영향요인을 비교한 결과, 원자료의 폭력피해경
험의 영향은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과 경제상태 요인으
로 인하여 다소 과대평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공변량을 통제하고도 폭력피해경험은 청소년들의 
슬픔과 절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재차 확인한 것
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정신보건 차원에서 청소년
의 정신건강지표로써 슬픔과 절망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
음과 주변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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